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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17-10-21


미국 정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재 협상하자는 압박적 제안을 했고 한국 정부도 그에 응할 수 밖에 없는 처지인 것 같습니다. 협상에 나가는 한국 대표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허튼 소리하는  종이 호랑이로 여기고 서뿔리 협상에 임하면 큰 코를 다치지 않을 까 걱정이 됩니다. 미국이 북미 자유무역협정도 재 협상하자는 제안을 했고 그 재협상은 머지 않아 시작될 것입니다.

미국은 재협상 카드로 상대국인 캐나다와 멕시코가 기존 협정을 미국에 해롭도록 남용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나왔습니다. 특히 북미 자유무역 협정의 2조를 들고 나왔는데 이는 지적 재산을 침해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은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와 증거를 튼튼히 확보한 것 같습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숫자적으로 맞설 근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하여 미국은 재협상에 유리한 위치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미국 기업들의 지적 재산권을 상대국들이 과도하게 침해 하고 있다는  확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약 회사들이 피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확증 제시에 캐나다는 지불대가를 최소화 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멕시코와 캐나다가 미국의 약품을 복제하여 자국과 미국에 역 판매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은 지적 재산 분야에서 2,800만 개의 일자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 일자리의 1/5이 지적 재산 덕으로 창출된 것입니다. 금액으로는 6조 달라가 지적 재산에 매달려 있는데 실리콘 밸리의 산업도 대부분이 여기에 속합니다. 북미 자유무역 협정은 기존 상태로는 이런 지적 제산 침해를 막지 못하고 있어서 미국 경제에 연간 2,000억 달러의 수익 감소를 안겨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2015년 한 해에 470 억 달러의 의약품을 수출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은 상대 교역국인 캐나다와 멕시코와의 교역에서 7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미국에서 의약품 한 종을 개발하기 이해서는 5억 내지 10억 달러의 개발비가 듭니다. 그러나 의약품은 역 디자인이 쉽기 때문에 무단 복제품이 인접구가에서  범람하여 미국 제약회사의 수익을 침해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다발성 경화증, 간질병, 암,  파킨슨 질환등은 미국 제 약품이 주 치료제입니다. 그런데 특히 멕시코에서는 상표 및 특허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너무 많다는 지적을 미국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미 자유무역 협정에 관해서도 한국이 미국보다 더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미국이 재협상을 성공시키지 못 할 것입니다. 미국의 협상 팀은 철저한 조사와 객관적인 자료로 한국이 협정을 오용 내지 남용한다는 증거를 제시할 것입니다. 한국의 협상 팀도 미국의 협상 제의를 경시하지 말고 그에 대처할 자료와 근거를 전문적으로 수집하여 자료는 자료로, 논리는 논리로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준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특히 담핑과 정부보조 등의 공격에 튼튼히 대응할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재 협상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끝  
